
3.2  정식

학습 목표: 정식의 의미·목적을 이해하고 정식 적기에 정식 작업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

3.2-1  정식의 의미와 목적

정식(定植, Transplanting)이란 육묘 단계를 마친 모종을 재배 베드의 정식 패널(구멍 있는 판)에 

이식하여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옮기는 작업입니다.

• 정식 후 모종은 충분한 공간과 양액의 양분을 공급받으며 본격적으로 자랍니다.

• 정식 타이밍이 너무 이르면 모종이 약해 활착에 실패하고, 너무 늦으면 뿌리가 과도하게 발달하여 

정식 패널 삽입이 어려워집니다.

3.2-2  정식하기 적절한 육묘의 기준

판단 기준 세부 내용

본엽 수 보통 본엽 3~4매 출현 시 정식 적기 

뿌리 상태 배지아래로 흰 뿌리가 2cm 이상 나온 상태(갈변한 뿌리는 불량 모종)

육묘 기간 품종·환경에 따라 차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파종 후 15~20 일이 적기.

줄기굵기·색상 줄기가 가늘고 웃자란(徒長) 모종보다 짧고 굵은 모종이 정식 후 활착 우수.

사진 | 17 일 정도 자란 육묘의 상태와 적절하게 자란 육묘를 정식한 모습



사진 | 웃자란 육묘의 상태와 해당 육묘를 사용하여 정식한 모습

사진 | 정식하기 좋은 육묘의 뿌리상태

3.2-3  정식 작업 절차 (단계별)

단계 작업 내용

Step 1. 재배 베드 

준비

이전 작물 잔재 완전 제거 후 베드 세척 완료 확인.

양액 흐름 정상 여부 확인.

Step 2. 정식 패널 

확인

정식 패널(스티로폼·플라스틱 판) 구멍 크기가 모종 배지 크기와 맞는지 확인.

Step 3. 위생 점검 위생복·장갑 착용 상태 확인. 작업 공간 청결 유지.

Step 4. 모종 점검 및 

선별

불량 모종(뿌리 갈변, 잎 병징, 웃자람 심한 것) 제거. 건강한 모종만 선별.

Step 5. 정식 실시 배지를 패널 구멍에 맞게 끼워 넣습니다. 너무 세게 밀어 뿌리가 꺾이지 

않도록 주의.

Step 6. 간격 조정 재배 계획에 따른 주간 간격 유지. 간격이 너무 좁으면 채광 불량·통풍 불량.

Step 7. 양액 확인 정식 후 양액이 배지까지 도달하는지 확인. 배드에 양액이 잘 공급되고 있는지 

체크.

Step 8. 기록 정식 날짜, 구역, 작물명, 개체 수, 담당자명을 재배 일지에 기록.



3.2-4  정식 후 초기 관리 주의사항

정식 후 48 시간 이내 집중 점검 항목

① 모종 활착 여부: 잎이 시들지 않았는지 확인. 심하게 시들면 수분 부족 또는 뿌리 손상.

② 양액 공급 상태: 배드에 양액이 정상적으로 흐르는지 확인.

③ 배지 고정 상태: 모종이 패널에서 빠지거나 기울지 않았는지 점검.

④ 이상 징후: 잎 황변, 빠른 시들음 발생 시 즉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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